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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년 : 구글은 어떻게 바뀌었나

’15년8월 구글의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Larry Page)는 구글의 지배구조를 바꾸어 알파벳을 지주회사로 

구글 등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지배구조의 변경

- 1998년 설립된 구글은 검색으로 시작하여 인터넷의 성장과 함께 20년 간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도약

- 구글은 검색,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 IoT, 생명과학  

 등의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전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  

- 인터넷분야를 제외한 사업분야를 구글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자회사들이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도 

이번 위클리팁에서는 지난 1년간 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구글이 어떤 사업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평가함

’15년 8월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출범한 구글의 모회사로 구글(G)과 같은 기업을 A에서 Z까지 채워넣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담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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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배경

26개의
알파벳,
어디까지
채워졌나?

▲ 그림 1. 알파벳(http://abc.xyz)의 홈페이지 : 정보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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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적·모험적 사업을 구글에서 분리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지배구조를  

 개편

 ※ 알파벳의 모토는 “Do the right thing(옮은 일을 하라)”과 “Imagine the unimaginable(상상할수 없는 것을 상상하라)”임

’15년 8월 개편 당시는 구글을 포함 8개의 자회사가 있었으나 직소,  베릴리가 신규로 자회사로 출범하여 

현재 10개의 자회자를 확대

- 자회사 중에 실질적인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구글(Google Inc.) 밖에 없으며 나머지 자회사는  

 미래사업에 집중

 ※ 전체 매출의 99%가 구글사업부문, 수익의 90%이상이 구글의 온라인광고사업부문에서 발생

주요사업은 여전히 구글사업부문에 소속되어 있지만 안드로이드, 유튜브 등 플랫폼이 다른 사업은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독립할 것으로 예상

- ’06년 16억 달러로 인수한 유튜브는 한때 높은 플랫폼 유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실패한 M&A로  

 평가되었으나, 현재는 구글광고와 연계되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

래리 페이지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① 야심찬 도전의 성취것 ② 장기적인 시각을 보유 ③ 기업가와 

회사들이 성장을 지원 ④ 구글이 보다 큰 규모의 기회와 자원에 투자 ⑤ 구글에 대한 투명성과 감시 

능력 향상것 ⑥ 집중력을 높임으로써 구글을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것 ⑦ 이 모든 것의 결과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을 표명

▲ 그림 2. 알파벳의 기업구조도(‘15년8월당시) ※ 자료 : CNN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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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이 출범한지 1년이 된 지난 2/4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215억 달러(약 24조 2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

- 순이익은 48억 8000만 달러(약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 늘어나 양호한 성장세를 실현

표1. DARPA의 VAPR 프로그램 개발 사례

사업영역자회사

검색, 지도, 유튜브, 안드로이드, 광고, 앱, 메일, 크롬 등

초고속(기가) 인터넷 서비스 

벤처 캐피털, 약 250개 스타업 회사 투자

투자 펀드, 성장회사 20여 개 회사 투자

자율주행자동차, 프로젝트 룬(Loon) 등 모험연구

주거자동화, 기계학습기반 자동 온도조절 장치, 화재경보시스템, 
IoT

헬스케어, 노화방지, 질병 예방

스마트시티 솔루션, 무료 와이파이 보급, 교통혼잡 해소 등 
도시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15년12월 생명과학부문 자회사로 출범,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포도당 감시 스마트 콘택트 렌즈, 저가형 수술로봇 등

16년2월 자회사 출범, 디지털 공격과 인터넷 검열에 대한 솔루션 
연구, Google Ideas에서 발전

구글

구글 파이버(Google Fiber)

구글 벤처스(GV)

구글 캐피털

엑스(X)

네스트 랩스(Nest Labs)

칼리코(Calico)

사이드워크 랩스(Sidewalk Labs)

베릴리(Verily)

직소(Jigsaw)

성장하는
실적

▲ 그림 3. 알파벳의 부문별 매출과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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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의 2015년 연간 매출은 745억 달러이며, 순이익은 234억 달러로 영업이익만으로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과 비슷한 수준

- 이중 온라인 광고 매출은 191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90%를 점유 

- 광고 외에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업용 상품이나 구글 플레이의 콘텐츠 등 기타사업의 매출은 33%  

 증가하였으나, 매출규모는 21억 7000만 달러로 알파벳 전체매출의 10% 수준

- ‘기타 사업’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7400만 달러에서 1억 8500만 달러로 늘어났지만 손실도 6억 

 6000만 달러에서 8억 5900만 달러로 확대

 ※ 기타사업에는 네스트 랩스, X 연구소 등 타 자회사에서 수행중인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콘택트 렌즈, 인터넷 회선 제공,  

     IoT 기기 등이 모두 포함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16년 2월 한때 5680억 달러(약 640조 원)에 달하여 애플을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1위에 도달하였며, 현재는 2위

- ’15년 8월 알파벳 출범 이후 구글의 주가는 30%이상 상승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인터넷(광고)을 발판으로 다양한 미래기술과 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알파벳은 출범이후 이를 확대중 

- 구글 연구소(X)에서 진행하는 문샷(Moonshot)* 프로젝트가 대표적

 * 과거 NASA의 달탐사계획처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 프로젝트 

- 프로젝트에 따라 자회사로 분리 또는 사업화 되었으며 현재는 룬(Loon), 자율주행자동차, 마카니(Makani),  

 윙(Wing) 등이 진행되고 있음

알파벳의
미래산업

표2. 구글 X의 주요 프로젝트

사업영역프로젝트명구분

성층권의 열기구를 활용한 무선기지국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지속가능형 건물

유비쿼터스 풍력발전 시스템

드론활용 무인배송 시스템

우주엘리베이터, 로봇(레프리컨트) 등

현재는 구글의 첨단기술프로젝트(ATAP)에서 추진중인 공간인지 

프로그램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지속가능형 건물

프로젝트 룬(Project Loon)

진행

이관/
종료

자율주행자동차

마카니(Makani)

프로젝트 윙(Project Wing) 

기타

프로젝트 탱고(Project Tango)

플럭스(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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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된 구글 X 프로젝트의 운영손실은 거의 1조 원에 달하며 실제로는 4조 원 이상이라는 시장의 예측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로 확대하여 ’15년까지 확보한 8,000여 건의 특허중 4,379건의 특허를 외부에서 매입

- 이중 4,030건을 최근 3년간 매입하였으며 모토로라 인수후 재매각을 통해 모바일 특허를 다수 확보

 ※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특허침해 소송 증가에 따른 방어용 전략이라는 평가

-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보안, 스마트카 분야의 특허 매입도 확대

다양한 인수합병, 투자중에서 하드웨어 분야는 기대만큼을 실적을 나타냈지 못하고 있는 상태

- 구글이 진행했던 가장 큰 M&A였던 모토롤라 모빌리티(이동통신 사업부문)인수는 무려 125억 달러에  

 매입(’11년 8월)하여 직접 휴대폰을 제조한다는 관측을 남겨 삼성, LG 등 안드로디드 기반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긴장시켰으나 결국 2년이 지나 중국 레노버에게 29억 달러에 재매각(’14년 1월)

 ※ 매입, 매각금액에서 알수 있듯이 모토롤라 인수는 사실상 실패였으며 다만, 모토롤라가 갖고 있던 1만7,000개 특허중  

      2,000개만 매각하고 1만5,000여 개 특허는 구글이 보유

융합 Weekly TIP 0706

실패도
진행중

▲ 그림 4. 구글X의 자율주행자동자, 룬, 마카니

사업영역프로젝트명구분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이용한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딥러닝), 

구글 연구소로 이관 

실내 네이게이션, 구글 맵으로 이관

안드로이드와 연동되는 시계, 구글 안드로이드로 이관

모바일 컴퓨팅·통신을 제공, 현재는 Aura로 변경되어 Google에 

편입

모바일 카메라, 구글 연구소로 이관

스마트 콘택트 렌즈, 나노기술기반 치료제 개발. 베릴리(Verily)로 

독립하여 알파벳의 자회사로 편입

구글 브레인(Google Brain)

프로젝트 인사이트(Project Insight)

Google Watch

Glass

Gcam

구글 생명과학

이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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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분야 로봇전문업체인 보스턴 다이내믹사(Boston Dynamics)를 에 인수(’13년 2월)하였으나  

 구글X 로봇사업부인 레프리컨트로 통합하려 했으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어 토요타자동자로 재매각 

 (’16년 5월)

- 인공기능 기반 홈오토메이션업체인 네스트 랩스(Nest Labs)를 32억 달러에 인수(’14년 1월)하였는데   

 2년이 지난 현재도 매출은 미미하며 스마트 홈프로젝트인 구글홈(Google Home)은 구글에서 직접  

 진행 중 

- 야심차게 시장에 출시하였던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구글 글래스(Google Glass)도 소비자의 혹평과  

 개인정보침에 논란에 따라 2년이 안되서 시제품 판매단계에서 종료(’15년 2월)

- 구글에서 직접 진행하는 첨단기술프로젝트(Advanced Technology Project)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였던  

 모듈형 조립식 스마트폰 아라(Ara)도 개발 중단을 발표(’16년 9월) 

하드웨어 사업에서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여 삼성과는 달리 소프트웨어부문에서만 강점이 있지 

하드웨어 제조는 장점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

- 소프트웨어분야에서도 구글 버즈(Buzz), 구글 웨이브(Wave)는 실표하여 조기종료하였으며 구글플러스,  

 구글뮤직 등의 서비스도 다른 소셜미디어나 서비스에 비하여 입지가 미미한 형편

사업 재편 이후 검색 및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사업에서는 막강한 영향력과 수익을 지속 창출

탄탄한 수익을 기반으로 도전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 

- M&A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인력을 유입시켜 추진하거나 자체연구소(구글연구소, ATAP)를 통해 지원

- IoT, 스마트자동차, 스마트시티 등 생활에 밀접한 디바이스로 연구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 완성된  

 디바이스는 인터넷과 연결하여 성장을 추진

- 새로운 사업부문이 수익창출에서는 단기적으로 회의적인 시장의 시각

한편, 전세계에서 창출한 수익에 대한 조세회피로 문제로 글로벌IT기업의 세금문제에 대한 논의 진행중

※ 공정과세(속칭 구글세 도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시사점


